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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가는 길

싱가포르에서 제일 높은 산인 부킷티마의 높

이는 163.3m에 불과하다. 싱가포르 국토는

대부분 정글과 습지를 매립한 것으로 영토

확장을 위해 지금도 바다 매립이 한창이다.

국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생활용수와 공

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.

싱가포르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

해 17개의 저수지를 만들었다. 이들 저수지

는 싱가포르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물

을 공급한다.

마리나 베라지(Marina Barrage)는 그 중

의 하나이다. 싱가포르의 15번째 저수지이자

도심에 위치한 저수지로 수자원 공급, 홍수조

절, 휴식공간의 1석 3조의 이득을 얻고 있다.

지난 2008년 이전 싱가포르의 수자원 가운

데 빗물 집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% 안팎이

었지만 마리나 베라지를 개장한 후 그 비중

이 50∼60%까지 올라갔다.

지난 2008년 완공된 마리나 베라지는 싱가

포르 정부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와 투

자를 통해 이루어 낸 기술 집약의 결정체로

서 싱가포르 국민들의 젖줄이자 관광산업의

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중심 테마라 일컬어지

는 곳이다.

싱가포르 강과 바닷물 사이에 높이 28m의

9개 수문이 자리잡고 그 위는 마리나 동쪽

(east)과 마리나 남쪽(South)을 연결하는

350m의 다리가 있다. 댐의 왼쪽은 담수이고

오른쪽은 바닷물이다. 수문을 개폐해 수위를

조절하고 만조시에 물을 방류하지 못할 경우

7개의 대형 펌프시설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

도록 설계돼 있다. 비가 많이 올 경우 수문이

자동적으로 열려 빗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

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. 수위를 일정하

게 조절 가능한 점과 마리나 베이(Marina

Bay) 지역이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

다는 점 덕분에 수위 차에 따른 압력으로 인

해 수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.

마리나 베라지에서는 항상 보트나 카누경

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볼 수 있고 마리나 베

라지 건물옥상 잔디밭에서는 소풍을 즐기는

가족들을 만날수 있다.

마리나 베라지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

시설인 Solar Park가 설치돼 있고 옥상에도

잔디를 깔아 Green Roof 에너지 효율, 조

경, 놀이공간이나 환경 관련 전시장으로 활

용하고 있으며, 견학 및 각종 세미나도 열린

다. 지붕을 회오리 모양으로 설계하고 잔디

를 덮음으로써 건축물의 경관을 높이고 실내

온도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고 한다.

건물의 내부에는 갤러리를 비롯해 저수지

의 건설 과정, 작동원리, 싱가포르의 도시계

획 등의 청사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각

종 자료들이 배치돼 있어 전세계의 많은 관

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.

마리나 베라지 인근에 자리잡은 마리나베

이샌즈호텔은 호텔 입구에 오목하게 파인 거

대한 규모의 시설물을 만들고 빗물을 집수하

고 있다. 이 빗물은 화장실 물로 활용되고

있으며 호텔은 빗물 재활용으로 연간 약 5억

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. 호텔 내

부까지 연결한 수로를 따라 마리나 베라지

물이 유입된다. 이 수로를 따라 관광보트가

운영되고 있다.

혁신적인 발상으로 물문제를 해결한 싱가포

르는 제주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. 갈수록 물

부족이 심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제주의 상

황이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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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자원 확보에 관광 중심테마 역할 더한 도심 속 저수지

마리나 베라지(Marina Barrage)는 싱가포

르의 15번째 저수지이자 도심에 위치해 있는 저

수지로 수자원 공급, 홍수조절, 휴식공간의 1석3

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
마리나 베라지 건물 옥상
마리나 베라지. 댐왼쪽은 담수(민물), 오른쪽

은 바닷물이다

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호텔 입구에 오목하게

파인 거대한 규모의 시설물을 만들고 빗물을 저

장하고 있다
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저수지와 빗물을 이용

하는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

마리나 베라지 홍보관 전경 고대로기자


